
경기도남·북부자치경찰, 전국 최초 전용차량 운영

2023-05-02 07:32

자치경찰[경기도 제공]

[헤럴드경제(수원))=박정규 기자]경기도 남부자치경찰위원회와 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

업무용 차량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.

그동안 대부분 자치경찰은 업무용 공용차 부족으로 개인차량을 이용해 왔다. 또 기존 순찰 차량이

나 사고조사차는 112신고 등 현업근무로만 활용할 수 있어 교통시설 현장 조사, 민원 현장 점검 등

을 위해 추가적인 차량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.

위원회는 6억 9000만 원을 투입해 경기남부경찰청과 경기북부경찰청에 각 30대씩 친환경 전기차

60대를 임차 방식으로 지원한다. 자치경찰 업무 차량은 성폭력, 가정폭력,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

해자 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여성·청소년 부서와 교통 사고 다발 지점 및 교통 민원 처리 업무를 수

행하는 교통 부서에 배정될 예정이다.

자치경찰위원회 관계자는 “2022년 기준 8만 913건에 달하는 가정폭력·학대 사건의 피해자 보호 활

동을 강화하고, 3만1010건에 이르는 교통시설 민원의 현장 조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업무 차량을

추가 배치한다”고 했다.

이 같은 업무 차량의 추가지원으로 그간 개인차량으로 현장 조사 활동을 수행하던 경기도권 자치

경찰 부서 경찰관들의 고충도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. ’2021년7월 시도별 자치경찰위원회 출

범 이후 전국 최초로 다수의 자치경찰 전용 차량을 지원하는 사례이다.

위원회는 ‘경기도자치경찰’ 고유의 차량 랩핑 디자인을 제작해 전체 차량에 부착·운행함으로써 경

기도 전역에서 자치경찰의 친근한 이미지와 자치경찰의 역할을 주민에게 인식되도록 할 구상이다.

김덕섭 남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“이번 업무 차량 지원으로 신속한 업무추진과 인력증원 효

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”라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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